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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그림.

1. 배경

❏ 4차 산업혁명은 사회, 경제, 산업 구조를 변화

❍ 화이트칼라(White Collar)로 대표되는 기존의 인지적 노동은 

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라는 자동화 기술에 의하여 대체되며, 

급격한 생산성 증가를 가져옴.

Ÿ 예) 구글 번역기의 생산성.

❍ 기존의 산업구조가 무너지며, 현재 직업의 50-70%가 사라지고 

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



❍ 그에 따른 사회와 경제구조 또한 큰 변화를 예상

시가총액 변화 추이를 보면 SW와 인터넷 기반 서비스로 급변.

<그림 2-2> `06년과 `16년의 글로벌 기업 시가 총액 비교 

각 산업에서도 SW의 비중에 점차 증가.



<그림 2-3> 모든 산업에서 SW 활용도

<그림 2-4> 한국의 산업별 SW 활용도 및 선진국 대비 수준

❏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 대비하고 변화 주도를 위한 새로운 미래 역

량 필요

❍ 단순 지식습득과 루틴한 업무 수행 능력보다는, 디지털 기반의 

컴퓨팅사고력과 고차원의 문제 발견·해결 능력, 그리고 

융합·창의력이 강조

❍ 세계 각국은 새로운 역량을 갖춘 SW융합인재 양성에 노력 경주

❏ SW 융합역량 부족은 국가경쟁력과 시민사회에 커다란 위기 

❍ 초중고생의 디지털 역량 및 창의성 역량은 OECD 국가 중 

최하위 수준

❍ 대졸 취업률은 최하위, 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매우 



부족

❍ 4차 산업혁명 적응도, 산업별 SW 활용도, SW산업경쟁력 하위 

수준

❍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 고조. (전환기 

낙오자)

(미래학자 앨빈 토플러, `06년) “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

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을 낭비

하고 있다.”

❏ 정책 대응이 시급

❍ 초중고 교육, 대학교육, 그리고 직업 교육에서의 혁신적인 대책 

수립 필요

❍ SW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액션플랜이 필요

❍ 불안감과 두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성 및 합의·공감대 노력 

필요



2. 4차 산업혁명과 인재상의 변화

❏ 4차 산업혁명의 개념

❍ 인간의 인지적 지능적 노동을 자동화 하는 기계의 등장

❍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주체의 등장과 사회·경제·산업의 구조 

근본적인 변화

❍ 그에 따른 새로운 시민성과 기본역량, 그리고 교육 혁신의 

중요성 

❏ 4차 산업혁명의 특징

❍ 기술적 특징

- 빅데이터, 자동화, 연결과 융합, 개인의 가치, 공유와 협업

❍ 사회·산업구조의 변화 특징

-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로 재편

- 모든 분야에서 SW 비중이 급속히 증가

-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의 대부분은 SW와 인터넷 기반

- 전환기 낙오자 발생

❏ 인재상의 변화

❍ 융합·창조력이 강조된 뉴칼라(New Collar) 계급 등장

❍ 대량생산 교육제도를 탈피하여, 미래에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

필요

❍ 핵심역량도 새롭게 정의

- 컴퓨팅사고력, 데이터 기반 사고, 디지털 스킬, SW 역량

- 융합 및 창의력, 고차원의 문제발견·해결력



- 공유와 협업 능력

- 변화적응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

- 공익적 사고, 글로벌 사고

❍ SW융합인재

- 컴퓨팅 사고력과 SW 스킬을 기반으로 한 융합·창의력, 그리고 

변화에 적응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

창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의미

3. SW융합인재 양성 동향 분석

❏ SW 융합인재의 특징과 현황

❍ SW 융합인재의 특징

- 융합의 기본도구인 SW역량을 갖춤으로서, 세상의 문제를 데이터와 

컴퓨팅의 관점에서 보고 분석하게 되어, 창의적 문제 해결과 새로운 

가치 창출이라는 혁신 역량을 보유

❍ 우리나라의 현황

- ICT 활용 능력 부족, 융합 및 창의 역량 부족, 자기주도적인 학습 

역량 및 코딩 역량 부족

 



- 또한 자아효능감, 도구적 동기, 즐거움, 흥미 등 정의적 특성은 

OECD 평균 이하

Ÿ 2012 경과에 따르면 수학에 있어서 흥미나 즐거움을 표시하는 내

적동기 지수는 65개국 중 58위, 자아효능감은 62위 등 대부분 최

하위 

Ÿ 성적보다도 학습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,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

할 수 있는 교육 환경 형성이 시급 

- 과학올림피아드와 ISEF 대회의 비교 

Ÿ 문제 발견력, 융합적 문제해결력, 사회적 함의 도출, 의사소통력 

부족 

- 서울대 이혜정 교수의 <서울대에서는 누가 A+를 받는가> 참조.  

❍ SW 융합인재 접근 방법

- 컴퓨팅 사고력 중심의 기초역량 및 융합 역량 강화

- 컴퓨팅 교육 (SW교육, 컴퓨터과학교육 등)이 그 중심에 있음. 







❏ 국내 SW융합인재 양성 동향

❍ (초·중·고) SW 융합인재 양성 교육 동향

- 2007 개정 이전의 SW 교육은 신기술의 전달, 전문 기술 인력 양성 

초점

-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‘정보’로 명칭 변경 이후 SW 중심의 

컴퓨터 과학 내용 강화

Ÿ 제7차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컴퓨터 과목의 선택 비율은 ‘00년 

80%, `06년 46%, `10년 28%, `12년 8%로 급속도로 하락

- 2015 개정 교육과정(`18년 적용 예정) 이후‘정보’교과 필수화

Ÿ 초등 실과에 17시간, 중학교 정보 34시간 의무시수, 고등은 선택

Ÿ

- 중학교 주요 교과 대비‘정보’교과의 배정 시간은 매우 부족

Ÿ 국어(442시간), 수학(374시간), 영어(340시간) 등 10%에도 못 미치는 

비율

❍ (대학) SW 융합인재 양성 교육 동향

- 국내 대학진학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대학의 국제 

경쟁력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하락



Ÿ `14년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(IMD)가 발표한 한국의 대학 

경쟁력은 비교 대상 60개국 가운데 53위로 최하위 수준

Ÿ `15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4.4%로 지속적인 하락 추

세

- SW 중심대학 지정, PRIME 사업 추진, LINC+ 사업 추진

❍ (일반/평생) SW 융합인재 양성 교육 동향

- 속도, 규모, 전문성을 위한 K-MOOC 도입, 하지만 성과에는 의문.

❏ 해외 SW융합인재 양성 동향

❍ (초·중·고) SW 융합인재 양성 교육 동향

- 미국은‘CS for All’추진

Ÿ K-12 CS 교육의 표준 모델인 ‘K-12 Computer Science 

Framework’ 발표

Ÿ 새로운 AP 시험 신설(컴퓨팅 사고력 중심)

Ÿ STEM 교육 강화, 민간 SW 코딩 교육 플랫폼의 정규 교육과정 

도입

- 영국, 오스트리아, 에스토니아, 핀란드 등을 비롯한 16개국 이상의 

유럽 국가들은 국가 수준에서 코딩 교육을 위한 기반 마련

Ÿ 별도의 독립교과(computing, informatics) 또는 교과 융합형태로.

- 일본은 IB 도입, `20년부터 초·중등 교육과정에 프로그래밍 필수화

- 중국은 종합실천활동에서 ‘정보기술’ 이수

❍ (대학) SW 융합인재 양성 교육 동향

- 무학과제도, 융합학과, 온라인 학위 인정 도입

- 예) 무학과제도(kaist, dgist 등), 올린공대 프로젝트기반 교육과정, 

하비머드대학, 스탠포드대학의 CS+X, 플렉스, 



❍ (일반/평생) SW 융합인재 양성 교육 동향

- 속도, 규모, 전문성을 위한 MOOC 플랫폼 확산

- 예) nano degree, edX, 모두의연구소 등.

4. 정책적 대응방안 

❍ 초중고 컴퓨팅사고력 강화

- (해외) 초중고 SW 역량교육 강화 및 융합 교육과정 도입

- (국내)  2018부터 초등 17시간, 중등 34시간 수업 도입 결정

- (쟁점 및 이슈) 시수 부족, 선택 비율 저조, 정규수업에서의 융합교육 

난항

- (제언) SW교육 교과 강화 및 선진국 수준의 시수 확보

❍ 대학 및 산업계 SW 전문·융합 역량 제고

- (해외) 사회수요에 맞는 유연한 인재 배출 구조, 모듈형 교육과정 

확산

- (국내)  SW중심대학 지정 등, 제한 된 형태의 국가지원 중심

- (쟁점 및 이슈) 대학의 경직성, 다양한 모듈현 교육과정 부족

- (제언) SW 융합역량 교육 개선, 산업체 재교육과 연계

❍ SW 융합형 교원양성 시스템 고도화

- (해외) SW 전문역량을 갖춘 교원 양성

- (국내) SW 전문 역량을 갖춘‘정보’교과 교원 확보

- (쟁점 및 이슈) 교원의 기초 SW 역량 부족, ‘정보’ 교과 담단 

교원 부족, 예비·현직 교원의 SW 융합교육 역량 부족

- (제언) SW 전담 교원 확보, 예비·현직 교원의 SW 융합교육 역량 

강화



❍ 유연한 교육체계 확보

- (해외) SW 기반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과정 체계 

구축, 지식 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평가방식 개편

- (국내) 민간과 기업의 SW 교육 참여,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요구 

증가

- (쟁점 및 이슈) 민간 SW 교육 프로그램의 정규 교육과정 도입 곤란, 

ICT 인프라 부족, 지식 중심 평가에 매몰

- (제언) SW 융합교육 플랫폼 구축, 융합역량 중심으로 평가제도 혁신

❍ 융합인재 양성 거버넌스 체계 구축

- (해외) IT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담 컨트롤 타워 구축

- (국내)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다각도로 SW 융합인재 양성 정책 추진

- (쟁점 및 이슈) 협치형 결정 과정 부족, 교육 수요자의 의견 반영 

부족

- (제언) SW 창의·융합형 인재양성 교육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

구축

❍ SW 융합교육 대국민 공감대 형성

- (해외) SW 융합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, 전환기 낙오자 지원 

대책 마련

- (국내) SW 교육 관련 공개 강좌 및 사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

- (쟁점 및 이슈)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책 부재에 대한 

불안감, 교육 양극화 심화, 전환기 낙오자 지원 대책 부재

- (제언) SW 융합교육 공감대 확산, 일반 및 산업 양극화 해소

❍ 국민 SW 기초 역량 함양 유도

- (해외) SW 역량 평가제도 활성화

- (국내) ICT 분야 핵심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평가 제도 



시행 

- (쟁점 및 이슈) SW 역량 평가의 공신력 부족, 특정 영역에 한정된 

평가

- (제언) SW 기초역량 공인평가제도 개발 및 시행

Ÿ 한국사능력검정시험처럼, 기본 절대 수준만 테스트. 


